
보도자료
2026. 5. 20.(수)

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

담당부서
홍보네트워크팀
044-862-1367

자료문의
팀 장 강정화
담 당 자 오혜숙

￭총 3쪽 ￭사진: 3매

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-세종동물의료센터, 

반려견을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입니다.
- 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 스토킹 피해자 반려견 보호 사례 -

여성긴급전화1366� 세종센터(센터장� 이옥분)는� 긴급피난처에� 입소한� 피해자의�

반려동물까지� 보호할� 수� 있도록� 세종동물의료센터(원장� 이기영)와� 업무협약하여�

지원하고�있다.

지난� 15일� 1366� 세종센터� 긴급피난처에� 입소한� 스토킹� 피해자는� 집에� 두고�

온� 반려견‘동구(가명)’가� 눈에� 밟힌다고� 호소하였다.� 가해자는� 피해자의� 주거지�

주변을� 배회하는� 것에� 그치지� 않고,� 주거지� 마당에� 있던� 반려견을� 반복해서� 괴

롭히고�위협한�것으로�확인됐다.

이는� 「스토킹범죄의� 처벌� 등에� 관한� 법률」� 제2조(정의)� 제1호� 마목에� 명시된� '

상대방등의� 주거등� 또는� 그� 부근에� 놓여� 있는� 물건등을� 훼손하는� 행위'에� 해당

하는� 행위로,� 피해자에게� 극심한� 불안감과� 공포심을� 유발하는� 명백한� 스토킹�

범죄�행위다.

1366� 세종센터는� 가해자가� 피해자의� 부재를� 틈타� 빈� 거주지에� 남겨진� 반려견

에게� 보복성� 위해를� 가하거나� 훼손할� 가능성이� 매우� 높다고� 판단하고,� 피해자

와�반려동물의�안전�확보를�위해�긴급�이송�및� 보호�조치를�진행했다.

동구는� 의료센터에서� 4일간� 보호를� 받으며� 건강검진과� 초기� 필요한� 처치를� 무

사히� 마쳤다.� 건강검진� 결과� 심장사상충� 감염(중기)이� 확인되었으나,� 향후� 지속

적인�약물치료를�통해�회복이�가능하다는�의료진의�소견을�받았다.

보호� 기간동안� 의료센터는� 동구의� 건강� 상태와� 일상� 모습을� 피해자에게� 지속적

으로� 안내하며� 가해자� 보복� 우려로� 불안해하던� 피해자의� 심리적� 안정을� 도왔

다.� 현재�동구는�보호조치를�마치고�퇴소하여�안전한�곳으로�이동한�상태이다.

이옥분� 센터장은� “가해자들은� 반려견을� 위해하거나� 협박수단으로� 삼아� 피해자

의� 공포심과� 불안을� 가중시킨다”며,� “반려견� 지원과� 같은� 피해자의� 고통에� 귀�

기울이며� 피해자의�일상� 회복을� 위하여� 지원체계를� 강화할� 예정이다.”라고� 강조

했다.



사진설명

1. 세종동물의료센터 이기영원장이 반려견 동구의 건강검진을 하

고 있다



2. 세종동물의료센터에서 보호중인 반려견 동구(가명)의 모습


